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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화, 주가 상승여력 73% 수준?
삼성증권, 서브프라임 사태 영향 없어 … 주택사업 이익도 증가

삼성증권은 한화가 최근 4/4분기 영업실적 악화와 서브 프라임 사태로 인한 대한생명 부실화 우려로 과도한 

하락세를 보였다며 주가 상승여력이 73%에 달한다고 3월27일 발표했다.

송준덕 애널리스트는 “2007년 한화의 영업실적 부진은 주택사업의 공사지연과 한화건설의 일회성 비용 때문

이며 자회사인 대한생명의 서브 프라임 노출 역시 미미하다”면서 “2008년 견조한 이익 증가 및 보험업법 개정 

등의 긍정적 재료를 고려할 때 저가 매수 기회”라고 강조했다.

아울러 “주택건설 사업인 <에코메트로>의 정상화와 자회사의 이익 증가에 힘입어 2008년 한화의 순이익은 

전년대비 64% 증가해 3550억원에 이를 것”으로 예상했다.

따라서 투자의견은 <매수>를 유지하면서 새 목표주가로 8만7000원을 제시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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